
[심의 총평] 창작자과정 - 연극

ㅇ 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심의) 2018. 4. 3.(화) 19:00~22:00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2차 인터뷰심의) 2018. 4. 10.(화) 19:00~22:00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ㅇ 심의위원(가나다순) : 강량원, 고연옥, 윤시중, 장성희

<서류 심의>

2018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자과정 연극분야에는 연출부문 35명, 극작부문 

30명으로 총 65명이 지원하여 약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원자수에 비해서

활동이나 작품경력이 부족한 지원자들이 많았고, 작품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투적인 일반론에 머무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공연을 시도하고 꾸준히 희곡을 쓰는 젊은 작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

이다. 대략적 경향을 보면 형식면에서 Immersive Theatre(관객참여형 공연), 

Verbatim Theatre(다큐멘터리 공연), 미디어사운드아트 등이 새롭게 등장했으며,

내용면에서는 페미니즘, 여성성에 대한 탐구가  늘었다. 우리는 지원자들의 기존

작업들이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주목했고, 작품 계획에 있어서도 공연미학이나 형식, 그리고 소재 

면에서 우리 시대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고자 하는가, 또한 현재를 포착하는 특별한 

작가적 시각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집중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 기대되는가도 중요한 기준이었다. 세부적으로 연출분야의 경우 자신이 

추구하는 형식에 대한 이해와 그 형식을 통해 자신이 다루려는 주제가 어떻게 형상

화될지에 대한 구체성을 가진 젊은 연출자들로 추려졌다. 극작분야의 경우 단막극 

습작의 과정을 충실히 거친 안정적인 글쓰기를 하고, 동시대적 소재를 포착하여 새

로운 감각의 서사를 시도하는 작가들로 선별되었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연구생

들 간의 공동 워크샵을 지향한다. 동시대 젊은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여 

머지않아 한국연극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인터뷰심의>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추려진 연출 8명, 극작 8명, 총 16명의 창작자들과 2차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자신의 작업에 대한 고찰과 함께 아카데미에서 시도하

려는 차기 작품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에 대해 경청하며 젊은 창작자들의 고민과 

분투를 엿볼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형식과 주제, 소재에 있어서의 동시대성

이다. 더불어 그것이 예측가능한 일반론이 아닌 작업자 개인의 삶 속에서 나온 각성

이며 질문인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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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분야는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목표하는 작업자들이 많았으나 아직은 그 형식과 

주제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다. 따라서 보다 본질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텍스트를 배우들과의 협업을 통해 발전시켜 무대언어로 입체화를 시도하려는 작연출을

겸하는 작업자와 자신만의 특별한 주제, 개념을 중심으로 공동창작을 계획하는 작업

자들에게 주목하였다.

극작분야는 동시대적 감수성과 극적발상을 가진 작가, 그리고 연극이라는 공동의 

작업을 통해 극작가의 역할과 스스로 극복해내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과 경험, 그리고

통찰을 가진 작가에게 집중하였다. 희곡이 문학인가 연극의 부분인가의 논쟁이 지속

되는 한 극작가로서 어떤 자세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는 극작의 방향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예년에 비해 적은 수의 작업자들을 선발해야 하는 아쉬움이 컸다. 젊은 창

작자들을 도약시키는 본 지원제도가 보다 튼튼하게 자리잡기를 바란다. 

2018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자과정-연극분야 선발 심의위원 일동


